
처음에는멋모르고했던것이두번, 세번하려면
두려울때가있다. 반복되는경험속에얻어지는익
숙함과는 다른 무엇. 그것마저 극복했을 때가 자신
을향상시키고진일보하게되는때이다. 또, 겹겹이
쌓여가던속박에서벗어난작은해탈이리라. 
순천 송광사를 찾아가는 길도 그랬다. 법정 스님

의 다비식이 있던 3월 13일, 나그네는 밤길을 달려
송광사에갔다. 그로부터10여일이지난어느날, 같
은시각에다시송광사를찾았다.
스님의마지막가시는길을보기위해도량을가득

메웠던 대중은 간 곳 없이 절집은 고요했다. 밋밋하
던 도량 한 켠의 매화나무 가지에는 매화 봉오리가
잔뜩물올라있었다. 매화꽃또한 10여일전송광사
를장엄했던대중같은봄손님이다. 계곡의‘물소리
바람소리’는변함없었다. 
송광사 방우산방(放牛山

房)에서법흥스님을만났다.
방우산방은 법흥 스님의

은사 조지훈 선생이 말년을
보냈던오대산토굴‘방우산
장’에서 따온 말이다. 조지
훈 선생은 방우산장에서 지
내며 오대산 스님들에게 외
전을강의했다. 
법흥 스님의 기억력은 탁

월하다. 경전을 비롯해 조계종 스님들의 이력, 송광
사 역사 등을 줄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이들
모두스님을‘이시대의아난’이라고칭송한다. ‘아
난’을모르는이도“스님은컴퓨터세요, 녹음기가따
로없네요”라며탄복하는분이법흥스님이다.
법정 스님 입적으로 효봉 스님의 상좌 중에는 법

흥 스님만이 남았다. 맏상좌로 조계총림 방장을 지
낸 구산 스님(1909~1983)을 비롯해 환속한 고은 시
인, 김완일법사등이효봉스님상좌였다.
근현대 선지식의 한 분인 효봉 스님(1888~1966)

은‘절구통 수좌’라 불렸다. 법관 출신 출가자로 유
명했던스님은와세다대법대를졸업하고판사생활
을 하다 첫 사형선고를 내린 후 생사를 고뇌하다가
38세에 늦깎이로 출가했다. 출가 후 치열한 구도의
노력 끝에 깨달음을 얻은 효봉 스님은 1937년 송광
사선방삼일암에서조실로10년을, 1946년부터5년
간은 해인사 가야총림 방장,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초대종정등을역임했다.

법정ㆍ법흥 스님은 사형사제간이다. 법흥 스님은
3월 13일사형의다비식에서조계종총무원장자승
스님, 송광사선덕현호스님, 덕숭총림방장설정스
님,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원로의원 월탄 스님,
선원대표혜국스님등과거화봉을들었다. 이후 17
일 법정 스님의 초재에서 법흥 스님은 추모사를 통
해뜨거운형제애를보여줬다.
“법정 사형님,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
식을 듣고 생전에 찾아뵈려 했으나 생전에는 못 뵙
고 추모사를 하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1960년 팔공
산동화사에서효봉스님이‘법정, 법흥들어와라’하
시며‘화두를어떻게드느냐’고했을때몸둘바를
모르고떨었던때가기억납니다. 1975년정부기관서
사형님의전화를도청하고편지를뜯어봐법정사형

님은 송광사로 내려오셨습니다. 원고료 몇 푼으로
불일암중창불사를하던사형을도우며가까이모셨
던것이생생합니다. 사형님이산문집<버리고떠나
기>를통해송광사행사에는일체참여하지않겠다
고말하고강원도산골로떠난후로는만날수없었
습니다. 법정 사형님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교육포교의 대전략가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수필가
입니다. 세상은 제행무상, 생자필멸, 회자정리하는
것이지만, 존안을뵐길이없는이중생의슬픔을누
가알겠습니까?”
법흥스님의기억력은놀라웠다. 스님은1주일전

길상사에서법정스님영전에올렸던추모사를송광
사에서나그네에게그대로전했다.
“법정 스님이 1932년생이어서 나보다 속가 나이
는한살어렸어. 하지만5년먼저출가했으니내사
형이지. 나는 1958년에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스물아홉이던1959년대구동화사에서출가했어. 해
인사에서 글 쓰던 법정 스님이 1960년 정월 보름에

동화사금당에왔을때만났어.”
법흥 스님이 회상하는 법정 스님은 자기 하고 싶

은 공부만 했던, 얄밉도록 실속 있게 살았던‘사형’
이었다.
“법정스님과 1961년해인사선방에서같이지냈
어. 그때법정스님이서산대사의<선가귀감> 번역
본을냈고. 해인사에서보니스님은<신동아> <사상
계> 같은잡지를보고있었어. 스님은주지ㆍ삼직(총
무ㆍ교무ㆍ재무등소임)을단한번도산적이없었
지. 내가동화사에서교무소임볼때법정스님에게
”같이지내자“고하니, 스님이나보고‘스님공부나
하지뭐하려고교무보고있소’라고묻더군. 하하하.”
법흥스님이동화사교무소임을살때는사찰재

산이처음등록되던때였다. 스님은동화사70여말
사의촛대, 향로하나까지도
일일이 만년필로 옮기며 동
화사 말사의 재산을 기재한
장본인이다. 손이 부르트게
펜을잡고일했던자신과달
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형이 야속하기도 했을 법
한데 두 스님의 사형사제지
간은돈독했다. 군사정권때
비판 글을 잡지에 게재했던
법정 스님은 중앙정보부 감

찰이 도를 넘자 송광사로 내려왔다. 원고료 80만원
을 들고 불일암 불사를 시작했던 사형을 도운 것은
당시송광사주지를살던법흥스님이었다.
“1980년 10·27 법난이후이를수습하려고꾸려
진비상중앙총회에법정스님과함께들어갔던적이
있었어. 하지만법정스님은그것도2~3달하고그만
뒀을만큼얽매이는것을싫어했지.”
스님은 나그네에게“요즘 법정 스님 책이 15만원

이나 한다며?”라고 물었다. 나그네도 우스개로“스
님, 사형스님책이니많이갖고계시겠네요?”라고반
문했다.
“아니, 하나도없어. 몇권있던것도얼마전에청
와대(박재완수석비서관)에서찾길래다보내줬어.”
법흥 스님 방에는 책이 가득하다. 무엇이든 주기

좋아하는 스님이 건네는 선물 가운데 책은 빠지지
않는‘필수품’이다. 2009년스님은소장해온350여
권의 도서를 고려대에 기증해 감사패를 받기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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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심이 곧 부처’
맑은 마음 갖는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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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흥스님은...
1931년충북괴산에서출생했다. 1958년고려대국어국문학과를졸업하고이듬해인1959년대

구동화사에서효봉스님을은사로득도했다. 이후통도사해인사상원사대승사미래사망월사
등제방선원에서안거를성만한법흥스님은1974~1977년송광사주지를지냈다. 1980년불교
정화중흥회의 사무총장, 제4·5·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2008년대종사에추대됐다. 저서로<선의세계> <계율강요>가있다.

탁월한 기억력으로 경전 줄줄… 이 시대의 아난

사찰 재산 첫 등록 때 촛대까지 손으로 기재


